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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제17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 및 주제 발표

❑ 과달루페 태양광 발전소 및 주칠레 코트라 무역관 방문 및 면담을 통한 

정책현안 관련 시사점 도출

2 출장 지역

❑ 칠레(산티아고, 발파라이소)

3 출장 기간

❑ 2025.5.12.(월) ~ 5.20.(화), 5박 9일

4 출장단

❑ 단장 : 진익(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 단원 : 박주연(기획예산담당관)

이두영(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윤해숙(기획예산담당관실 대외협력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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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일정

날 짜 주 요 내 용

5.12(월)-14(수) 출발 (인천 → 뉴욕, 뉴욕 → 칠레 산티아고) 

5.14(수)

과달루페 태양광 발전소 시찰

주칠레 코트라 무역관 방문 및 면담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저 방문 및 대사 면담

5.15(목)-16(금) 제17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 및 주제발표

5.17.(토) 주칠레 코트라 무역관장 면담

5.18(일)-20(화) 귀국 (산티아고 → 애틀란타, 애틀란타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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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출장 성과

❑ 글로벌 불확실성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재정 현안에 대한 OECD 

각국 재정전문기관들의 경험‧노하우 공유 및 관련 자료 수집

－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재정지출 증가 압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연금 또는 기후변화 등의 과제가 장기적으로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논의

◦ 공공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예산을 둘러싼 심도 

있는 공론을 촉진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안 모색

◦ 그밖에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의 재정전망, 의회의 예산심의권 관련 

각국의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예산 과정에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전문기관의 역할 모색

❑ 각국 참석자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확장

◦ 제17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에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등 

OECD 각국의 독립재정기구와 페루, 볼리비아, 크로아티아, 브라질 등 

非 OECD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약 80여명이 참여

－ OECD는 칠레에서 열린 이번 회의를 특히 남아메리카 의회예산기구들의 

지역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코자 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와 공동 구축한 <아시아 PBO 네트워크>의 사례를 중요한 협력 

모델로 제시

◦ OECD 및 미국 CBO 대표 등 6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개최 예정인 

<제3회 아시아 PBO 네트워크 국제포럼> 관계자 등과 교류 지속 

－ <아시아 PBO 네트워크 국제포럼>의 공동 의장인 Mark Hadley(미 CBO 

부처장)와 Jon Blondal 및 Scherie Nicol(OECD 관계자) 등 관계자들과 

만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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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맡기로 한 아일랜드의 Eddie Casey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아시아 PBO 네트워크 국제포럼> 및 기후변화 관련 

재정모형(에디슨)에 관해 논의

－  그간 지속적으로 <아시아 PBO 네트워크 국제포럼>에 참석해 온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대표(Katie Hill) 및 금번 제3회 회의에 참여하기로 

회신한 빅토리아주의 대표(Xavier Rimmer)와 인사‧교류

◦ 기존 참석자와의 지속적인 교류 및 새로운 참석자와의 교류 확장

－ 제16회 회의에서 미국 CBO의 이민자수 전망에 대해 소개했던 Julie 

Topoleski, 헝가리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 논의했던 Gabor 

Horvath(Fiscal Council 의장) 등 기존 참석자와 지속 교류

－ 일본 대표(마사나리 타니아이, 예산상임위원회 조사국 조사역), 라트비아 

대표단(Inna Steinbuka, Fiscal Discipline Council 의장 등), 슬로바키아 

대표(Martin Suster) 등과 각국의 재정‧경제 상황 및 각 독립재정기구의 

역할 등에 관해 논의

 

❑ 과달루페 태양광 발전소 및 주칠레 코트라 무역관 방문 및 면담을 통한 

정책현안 관련 시사점 도출

◦ 칠레의 태양광 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발전 요인과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논의

◦ 칠레의 정치‧외교‧경제 현안을 청취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칠레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들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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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활동

1 과달루페 태양광 발전소 시찰

가 개 요

❑ 일시: 2025년 5월 14일(수) 13:00

❑ 장소: 과달루페 한국수력원자력‧에스에너지 합작 태양광 시설

Los Andes, Valparaíso, Chile

❑ 참석자: 진익 경제분석국장, 박주연 기획예산담당관, 

이두영 경제분석관, 윤해숙 주무관, 

한국수력원자력 이경원 차장, 에스에너지 한신영 칠레 법인장 등

     주: 태양광 발전소 시찰 모습. 과달루페 태양광 발전소에는 1만 6,000개의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어 있으며, 두 대의 인버터가 각각 8,000개씩의 모듈과 

연결되어 모듈에서 생산된 직류 전력을 교류로 변환. 각 태양광 모듈은 태양의 

각도에 따라 자동으로 방향을 조정하는 추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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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1) 요  약

❑ 칠레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음

◦ 칠레는 2024년 2월말 기준 전체 전력 설비용량 중 화력(36.8%), 

태양광(27.5%), 수력(21.4%), 풍력(14.0%), 지열(0.3%)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음

◦ 한편,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4년 발전 비중은 

원자력(32.5%), LNG(29.8%), 석탄(29.4%), 신재생(6.9%) 순으로 G20 

주요국 중 낮은 수준

❑ 한수원과 에스에너지는 공동 투자를 통해 칠레 수도(산티아고) 인근 

과달루페 지역에서 설비용량 총 6.6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중

◦ 칠레 산티아고는 높은 일사량과 건조한 날씨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데 좋은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한국수력원자력(60%),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30%), 

에스파워 주식회사(10%) 등 공동투자

◦ 한수원은 국내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신재생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2) 면담 내용

◦ (진익 경제분석국장)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높아 방문하게 되었음. 한국과의 거리가 먼 

칠레에서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시는 부분을 높이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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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영 에스에너지 칠레 법인장)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태양광 시설을 방문하여 사업과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함

◦ (진익 경제분석국장) 칠레에 태양광 사업을 진출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림

－ (이경원 한국수력원자력 차장, 한신영 에스에너지 칠레 법인장) 칠레는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 일사량이 

풍부하고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연중 지속됨.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태양광 기자재를 제작･수출하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팔거나 감축목표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출함

◦ (진익 경제분석국장) 우리나라의 칠레 태양광 사업 진출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림 

－ (이경원 한국수력원자력 차장) 우리나라는 2017년 칠레 소규모 발전 

시장(PMGD)에 진출한 이래 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발전사)과 EPC(설계, 조달, 시공)을 하는 민간기업(한화큐셀, 

에스에너지 등)이 팀을 구성하여 진출함. 남동발전은 태양광 발전소 10곳을 

운영 및 건설 중이고 에스에너지는 한수원과 과달루페와 마리아핀토 2곳에 

6.6MW와 6.4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25년간 운영할 계획임

◦ (진익 경제분석국장) 칠레 태양광 사업 운영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 (이경원 한국수력원자력 차장, 한신영 에스에너지 칠레 법인장) 한수원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고 있으나 함께 진출한 기업은 아직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칠레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 전력 가격 

안정화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또한, 태양광 사업을 통한 

배출권 확보는 아직 미확정이며, 25년 사업기간 동안 모듈 등의 태양광 시설 

부품 교체는 10년마다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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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칠레 코트라 무역관 방문 및 면담

가 개  요

❑ 일시 : 2025년 5월 14일(수) 16:30 

❑ 장소 : 주칠레 산티아고 무역관

      Piso 19 Officina 1901, Presidente Riesco 5435, Santiago de Chile

❑ 참석자 

예산정책처: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박주연 기획예산담당관, 이두영 경제분석관, 윤해숙 주무관

코트라측:　김죽현 과장, 장지호 과장

주: 코트라 무역관에서 면담 모습(左) 및 방문 기념 촬영(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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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1) 칠레 시장 특성‧동향 및 코트라 산티아고무역관 소개

❑ 칠레는 법치주의가 강하고 거시경제가 안정된 국가로, 태평양동맹1) 

회원국이자 전세계 65개 경제권과 30여건의 FTA를 체결한 개방경제 

국가

◦ 한국의 첫 FTA 체결 대상국으로, 2004년 발효되었으며, 현재 고도화 

협정 진행 중

◦ 1차 산업(광물, 농림수산업 등) 수출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기반이 

약해 2차 산업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며, 온오프라인 유통이 발달

◦ 공공인프라가 민영화(전력, 도로, 항만 등)되어 외국 기업의 인프라 

투자 기회가 많고 외국인 투자 환경이 양호해 기업활동에 유리

❑ 2025년 11월 대선 이후 기업 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회복과 소비 증가, 투자 환경 및 치안 개선 기대

◦ 국가주도 리튬 개발을 위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진행 중이며,  

포스코와 LG에너지솔루션이 참여 중(2025년 중 발표 예정)

－ LG엔솔, SK온, 현대기아자동차는 SQM(Sociedad Quimica y Minera de 

Chile S.A.)과 리튬 장기구매계약 체결

－ (마리쿵가 염호)는 2025년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예정,

(알토안디노스 염호)는 2025년 5월 중 결과 발표 예정

◦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그린수소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인프라 

구축도 적극 추진 중

－ 2024년 설비용량 기준 태양광 27.5%, 수력 21.4%, 풍력 14% 차지

1) 경제 통합과 아시아-태평양 시장 진출을 목표로 2011년 결성한 지역경제협력체(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10  제17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국외공무출장 결과보고서

❑ 1977년 개설된 코트라 산티아고무역관은 본사 파견 3인과 글로벌 

스태프 10인 등 총 16인이 근무 중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지사화, 

마케팅 및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특히 

방산 및 K-푸드 수출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 중

◦ (지사화 지원)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신해 무역관이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현지 마케팅 지원) 유통망 연계 판촉행사, 대형유통망 입점 프로모션, 

한류 연계 소비자 체험행사, SNS기반 디지털 캠페인 등 현지 

소비자와 접점 확대

◦ (프로젝트 수주 지원) 에너지(그린수소), 핵심광물개발(리튬) 등 칠레 

정부 중점프로젝트와 인프라(건설‧교통) 분야 대형 공공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

◦ (2025년도 주요 사업) K-방산 홍보회 개최 등 방산수출 지원 및 

식품전시회 한국관 참여 등 K-푸드 수출지원 추진

(2) 면담 내용

◦ (진익 경제분석국장) 칠레는 한국의 첫 FTA체결 국가이자 30여건의 

FTA를 체결한 개방경제 국가로 알고 있음. 주된 수출 품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 (김죽현 과장) 칠레는 주로 1차 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고, 특히 

구리는 칠레 전체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 품목임. 전 세계 

구리 생산 1위, 리튬 생산 2위 국으로, 이외에도 몰리브덴, 아이오딘의 주요 

생산국임 

◦ (진익 경제분석국장) 칠레에서 국가주도 리튬개발을 위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중국 

기업들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철회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어떠한 상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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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죽현 과장) 칠레는 2024년 ‘리튬개발 세부전략’을 발표하고, 

리튬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 

결과는 발표 전임. 한국은 리튬을 포함한 배터리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칠레는 

한국 기업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아직까지 우리 기업이 

참여를 포기하거나 철회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음

◦ (진익 경제분석국장) 칠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황과, 특히 

발전사업에서의 현황은 어떠한지

－ (김죽현 과장) 현재 칠레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총 27개사가 있으며, 

우리기업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전력사업임. 우리 기업의 진출 사례를 

소개하면, 대표적으로 포스코건설은 2006년부터 화력발전소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설계‧조달‧시공 일괄 

수행) 6기를 수주(30억불)하였고, 태양광발전의 경우 에너지공기업과 

EPC기업이 코리아 원팀으로 동반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임

◦ (진익 경제분석국장) 최근 산티아고무역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 (장지호 과장) 최근 우리 무역관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방산분야와 K-푸드임. 4월 28일 K-방산홍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칠레 내 한류의 영향으로 K-푸드가 현지에서 점차 대중화되고 

있어 이를 중점 지원하고 있음

◦ (진익 경제분석국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보람되거나,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

－ (장지호 과장) 우리 무역관은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음. 조직 내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인정되어 올 

상반기 전체 132개 무역관 중 베스트 5개 무역관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음. 무역관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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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칠레 진출 기업 현황

자료: 코트라 산티아고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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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7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 및 발표

가 개  요

❑ 일시 : 2025년 5월 15일(목) - 16일(금)

❑ 장소 : 칠레 상원 의회

Santiago and Valparaiso, Chile

❑ 목적 : 각국 독립재정기구 운영 경험 및 현안 공유

         세션별 agenda에 대한 각국의 현황 및 대응 방안 논의

❑ 참석자 : 진익 경제분석국장

            박주연 기획예산담당관, 이두영 경제분석관, 윤해숙 주무관

30개국 8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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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산티아고 의회 회의장(앞페이지)과 진익 경제분석국장 발표 모습(상단 左右), 

기타 발파라이소 회의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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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의 연혁 및 독립재정기구 현황

❑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목적 및 연혁

◦ OECD는 독립재정기구가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상호 간 현안과 업무성과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2009년부터 

매년 개최 

－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8년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를 주최

❑ 독립재정기구의 의미

◦ 국가 재정정책과 그 성과를 평가하는 독립적인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OECD 31개 회원국에서 41개의 독립재정기구 운용 중

－ 의회 소속 기관(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외에 행정부 

소속이더라도 재정정책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면 이에 해당 

－ 41개 독립재정기구에는 지방기관 포함 (예시: 호주 빅토리아주 PBO)

❑ OECD 독립재정기구 현황

국가명 개수 국가명 개수 국가명 개수 국가명 개수

호주 2 에스토니아 1 아일랜드 2 포르투갈 2

오스트리아 2 EU 1 이탈리아 1 슬로바키아 1

벨기에 2 핀란드 2 대한민국 1 슬로베니아 1

브라질 1 프랑스 1 라트비아 1 스페인 1

캐나다 2 독일 1 리투아니아 1 스웨덴 1

칠레 1 그리스 2 룩셈부르크 1 영국 3

체코 1 헝가리 1 멕시코 1 미국 1

덴마크 1 아이슬란드 1 네덜란드 1 합계 41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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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주제: 칠레 의회의 예산감시 검토

◦ 효과적인 예산 감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며, 공공재정과 시민 간의 강한 연계를 형성하는 데에 필수적

◦ 칠레 의회의 예산 과정 참여를 살펴보고, 그 강점 및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 모색

◦ 예산 결정 과정에서 의회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 탐색

❑ 제2주제: 공공의 이해 증진- 소통의 역할

◦ 공공재정은 본질적으로 복잡하여 시민들과의 건설적인 재정 정책 

논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동시에 소통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이슈를 보다 이해하기 쉽고 

영향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모색

◦ 각국 대표들과 그들이 속한 기관들이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며, 예산을 둘러싼 심도 있는 공론을 촉진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 방안 모색

❑ 제3주제 : 장기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제별 논의

◦ OECD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지출 압력 속에서 장기재정의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인인 ‘고령화와 연금’ 또는 ‘기후변화’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토론에 참여

◦ 각 주제별 논의에서 독립재정기구들이 최근 수행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러한 과제들이 장기적으로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노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소개

다 주요 아젠다(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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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주제 : 의회의 예산감시: 최신 동향

◦ 최근 OECD가 실시한 ‘의회의 예산감시 설문조사’의 예비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몇 년간 감시 관행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 고찰

◦ 위원회 구성 방식, 감시를 지원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예산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위한 의회의 역할, 입법자에게 제공되는 기술적 

지원 등 핵심 요소들 비교

◦ 공공재정에 대한 의회의 감시 활동에 있어 새롭게 나타나는 경향과 

모범사례를 비교 관점에서 조망

❑ 제5주제 : 국방비 지출

◦ 국방 분야는 지출 규모가 크고, 높은 생애주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가 특히 중요

◦ 그러나 국방 관련 자료의 민감성과 여러 기관에 걸친 복잡한 지출 

구조로 인해, 의회와 독립재정기구가 국방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데에는 어려움 존재

◦ 국방비 지출 감시에 접근하는 방식을 조망하여 깊이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과 주요 고려 요소들 소개

❑ 제6주제 : 글로벌 불확실성 하의 재정전망

◦ 신뢰할 수 있는 재정전망은 효과적인 예산 수립과 경제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나, 원자재 가격 및 관세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이 존재

◦ 불확실성이 공식 전망과 대체 전망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함의를 논의

◦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재정전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제적 모범사례와 제도적 접근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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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내용

[세션 1] OECD 칠레 의회의 예산감시 검토

❑ 발제 및 토론

< Jon Blondal, Head of Public Management and Budgeting Division,
Directorate for Public Governance, OECD >

◦ 칠레의 재정기관은 재무부(예산실), 재정위원회, 그리고 의회의 세 개 

기둥으로 구성

◦ 의회는 지출 삭감은 가능하나, 지출 증가는 불가한 헌법적 제약이 

있음. 그러나 예산의 배분 방향을 지정하고, 보고 정보(glosas)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부와 정치적 합의(Protocols)를 체결할 수 있는 등 

점차 적극적 역할 수행 중

◦ 칠레 의회는 양원 체계로, 예산실은 상원 소속이나, 상‧하원 공동 

예산위원회를 보좌하며, 예산위원회에는 5개의 소위원회가 있음

[칠레 의회의 제도적 체계]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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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의회와 독립재정기구의 주된 도전은, ① 분석 지원(Analytical 

Support) 측면에서, (i) 의회의 예산 결정을 위한 독립적인 분석 지원이 

부족하고, (ii) 상원 예산실의 역량은 예산 및 제도적 위치의 제약으로 

인해 제한되어 있으며, (iii) 법안 비용 추계에 대한 신뢰 강화가 

필요하며, (iv) 성과 정보 및 평가 결과가 예산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②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i)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이정표(milestones)가 부재하고, (ii) 소위원회간 업무 분담이 고르지 

않으며, (iii) 재정의 총량적 건전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임

◦ 발제자는 예산 과정에서 의회가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 방안으로서, 상‧하원 공동 예산실(Joint Budget 

Office) 설립 등을 제안함

－ 상‧하원 공동 예산실은 의원에 대한 전문적‧비당파적 지원 제공, 법안 비용 

추계 강화 및 정부 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세 가지 필요 요건 제시

[상‧하원 공동 예산실 제도적 구성(안)]

자료: OECD

◦ 의회 예산 절차를 체계화하는 절차적 개혁으로서는, 예산 한도(budget 

ceilings)에 관한 하향식(Top-down) 승인, 소위원회 재구조화를 통한 

균형 도모, 그리고 위원회 역할의 명확화 및 연계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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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공공의 이해 증진 – 소통의 역할

❑ 발제 및 토론

<Juanita León, La Silla Vacía(언론사), Columbia>

◦ La Silla Vacía는 2009년 설립된 콜롬비아 최초의 디지털 기반 미디어 

매체로, 경제‧정치 및 언론 등 권력 전반을 보도하고 해석하며, 정보 

접근에 대해 어떠한 장벽도 두지 않음

◦ 정보가 어디에서 소비되는가? 

－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에서는 정보소비자가 증가하고, 트위터는 정체되어 

있으며, 페이스북에서는 감소하는 추세

◦ 패러다임 전환: 웹페이지의 탈중심화(de-center)

－ 과거에는 95%의 구성원이 기자였으나, 현재는 전체 인원의 40%가 기자 

외에 다양한 전문 인력(영상제작자, 디자이너, 영상편집자 등)으로 구성

◦ 정보전달 경험의 시작과 끝은 사용자가 있는 플랫폼으로, 메신저 또한 

미디어이며, 독자가 하나의 이야기를 접할 때 10번 이상의 스크롤이 

필요한 인터넷 페이지 외에도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최소 3가지 

이상의 버전으로 공유 가능

－ La Silla Vacia는 매일 웹페이지에 2개의 스토리와, 페이스북 20개 포스트, 

X에 40개 포스트를 업로드하고 있으며, 1개의 유튜브 영상과 1개의 짧은 

틱톡 비디오를 업로드 중

◦ La Silla Vacía의 조언

－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음

－ 채널의 특성 고려: 전하고자 하는 핵심 데이터가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형식을 알려줌(X는 정치적 콘텐츠, 인스타그램은 미적 요소, 틱톡은 짧고 

오락적 콘텐츠 선호)

－ 성공의 시작은 시도하는 것

－ 짧을수록 성공가능성 상승 & 직설적인 언어 사용



칠레 국외공무출장 결과보고서  21

◦ 이제는 개별 데이터 자체가 검색의 단위가 되었고, 가능한 많은 

데이터에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

[ Innovations: La Silla Vacía ]

자료: La Silla Vacía

◦ 기사 하나가 웹사이트에서 약 1만 5,000회 조회될 때 이를 

소셜미디어에 맞게 재구성하면,

－ X: 약 5-40만회 노출(팔로워 140만명)

－ 인스타그램: 평균 4만회 조회(팔로워 57.8만명)

－ 틱톡: 평균 1만 5,000회 조회(3년간 팔로워 34.5만명)

－ 유튜브: 평균 1만 5,000회 조회(구독자 16.1만명)

－ 팟캐스트(Spotify): 평균 8,000회 다운로드(3년간 구독자 2.4만명) 됨

◦ 여기서 공유할 수 있는 시사점(Lessons)은, (i)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불투명하고, (ii) 플랫폼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목적을 

가지고 (iii) 언제든 사라질 수 있으며, (iv)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임

◦ 조회수 증가와 심도있는 분석 간 균형을 찾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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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é Mauricio Salazar Saenz, Director, Fiscal Observatory, Pontificia

Universidad Javeriana(히베리아나 대학 재정관측소장), Columbia>

◦ 히베리아나 대학 재정관측소는 비영리적, 비당파적 기관으로서 투명성, 

협력적 영향력,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원칙에 따라 운영

－ 주요 재정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실행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공공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평가하는 싱크탱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재정‧노동‧연금 개혁에 대한 정책 제안을 통해 공공 담론 활성화

－ 세입, 지출, 데이터분석, 사회정책, 시민가이드 등의 영역에서 직무 수행

◦ 시민들은 재정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더라도 내용이 너무 

복잡하거나 정보가 흩어져 있어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

－ 히베리아나 대학 재정관측소는 2024년 언론보도 1,500건 이상, 웹페이지 

방문 10만회 이상, 5백만 달러 상당의 (무상)언론 노출이라는 성과를 거둠

◦ La Silla Vacía는 다른 행위자들(산‧학‧연‧정부)과 협력하는 미디어 

매체의 예시이자, 독자적인 언론 조사를 수행 중

[ 히베리아나 대학 재정관측소와 La Silla Vacía의 협업 ]

자료: Fiscal Observatory, Pontificia Universidad Javer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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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의 민주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아야 함

< 소통 증진과 관련한 기회와 도전(그룹 토론) >

◦ 소통의 대상이 되는 청중을 어떻게 타겟팅할 것인가라는 어려움이 

있으며(아일랜드 대표), 대상에 따라 소통의 방식이나 창구도 달라지는 

것이 합리적

◦ 스페인의 경우 뉴스 컨퍼런스를 열고 있으며, 미국 CBO에서도 기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기술적 배경이 없는 독자들에게도 

독립재정기구의 분석 내용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예산정책처에서도 올 5월부터 기자 대상으로 주요 재정경제안내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다수의 대표들이 긍정적으로 평가

◦ 전통적인 홍보 방식과 새로운 홍보 방식 또는 매체가 선택적인 것이 

아니며, 매체 자체가 가지는 정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음(벨기에 대표)

◦ 영국은 짧은 분량의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 추진

◦ 남아공에서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이 때 행사를 

공개함으로써 관심 있는 시민들이 예산 등 재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반대로 호주의 경우 의원대상 설명회는 비공개로 

진행함

◦ 사실상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경우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의 문제가 계속 남음(아이슬란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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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제별 논의

  (1그룹) 고령화와 연금

❑ 발제 및 토론

<Itziar Alberdi Garriga, Economist, AIReF(스페인 독립재정기구), Spain>

◦ 스페인에서는 2021-2023년간 연금개혁이 추진됨

－ 지출 관련 주요 개혁 내용은 연금액의 CPI연동, 조기 퇴직에 대한 패널티 

및 지연 퇴직에 대한 보너스 제도 개선(일시금 선택 가능), 수명연동 조정 

폐지 등임

－ 수입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기여율 인상, 상한기여금 상향 조정 및 고소득자 

추가 부담 도입 등이 주된 내용

◦ AIReF는 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코호트 모델을 사용하여 동 

연금개혁의 재정 영향, 적정성, 형평성, 기여도 등을 분석

[ 연금개혁 주요 변수별 재정 효과 ]

자료: AIReF

－ 연금지출은 2023년 GDP의 12.9%에서 2050년 16.1%까지 증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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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년에는 14.7%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

－ 연금개혁으로 평균 연금이 25%이상 증가하며, 이에 따라 지출이 늘어나고, 

조기퇴직자는 감소하고, 지연퇴직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제도개편과 수명 증가로 IRR(내부수익률)과 소득대체율 모두 상승함

◦ 연금개혁 조치는 지출, 적정성, 형평성, 기여도 측면에서 상반된 

영향을 미침

◦ PRI(연금상승지수, 재정여건과 연금수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연금인상률 결정)폐지는 소득대체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급여 

비율을 높여 적정성을 개선

◦ AIReF는 향후 개별 선택의 합리성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확정할 예정

<Julie Topoleski,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미국의 사회보장은 연방 예산에서 가장 큰 단일 프로그램으로, ① 

노령 및 유족보험(OASI)과 장애보험(DI)의 두 가지로 구성

－ 노령 및 유족보험(OASI): 은퇴한 근로자와 자격을 갖춘 부양가족 및 일부 

유족에게 급여 제공

－ 장애보험(DI): 장애근로자 및 그 부양가족에게 급여 제공

   ※ 급여 수준은 평균 소득과 누진적인 산식에 따라 산정

◦ 미국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급여세*와 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가 

재원이며, 이 수입은 OASI 및 DI 신탁기금에 적립

  ※ 급여세는 사회보장제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6.2%+6.2% = 12.4%)

◦ CBO가 기초전망에 따라 10년간 추정한 비용은 다음의 특징을 보임

－ 급여지출 총액은 수급자 수와 평균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

－ 수급자 수는 관련 인구 증가와 연령‧성별 수급 비율 변화에 따라 증가하며, 

평균 급여는 주로 인플레이션, 일부는 전반적인 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

－ 하위 집단에 대한 비용 추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상세 전망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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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O의 기초전망은 신탁기금 잔고와 무관하게 사회보장법상 예정된 급여가 

계속 지급된다는 가정 반영

◦ 신탁기금의 수입과 지출

－ OASI 신탁기금은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DI 신탁기금은 2064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며, OASDI 통합 신탁기금 기준으로는 2034년 고갈 예상

－ 신탁기금 고갈 이후에는 수입 범위 내에서만 급여 지급이 가능하며, 약 

25%의 삭감이 필요할 수 있음

[ CBO 10년 기준선 전망에 포함된 사회보장 신탁기금 정보 ]

자료: CBO

◦ 2000년대 초반 만들어진 75년 장기 사회보장 전망 모형은 CBO가 

행정용 미시 자료에 대한 법적 접근 권한을 확보한 후 해당 미시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

－ 해당 모형은 사회보장청(SSA)의 연속근로이력표본(CWHS)을 기반으로 하며, 

여기에는 개인의 성별, 출생 연도, 소득,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및 수령액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모형 구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님

－ 동 모형은 대표 표본에 포함된 각 개인의 인구학적 변화와 경제적 

결과(결혼, 사망, 이민, 출국, 실업상태, 소득, 사회보장급여 청구 여부 

등)를 예측하며, 종단적(longitudinal)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개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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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결과 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

－ 미시자료 분석모형은 기준선 결과를 예측하며, 지출을 수입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급여 삭감 수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

◦ 사회보장 지출 및 수입 예정급여 대비 지급가능 급여 시나리오

－ 예정급여 시나리오(scheduled-benefits scenario)에서는 현재 법률에 

따라 예정된 급여를 계속 지급한다고 가정

－ 지급가능급여 시나리오(payable-benefits scenario)에서는 신탁기금이 

고갈된 이후 연간 사회보장 지출이 프로그램에 귀속된 연간 수입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가정

[ 사회보장 지출 및 수입 ]

자료: CBO

－ 그래프의 파란 실선은 예정된 급여 지출 기준이고, 파란 점선은 지급가능한 

급여 지출 기준이며, 초록 실선은 수입(revenues).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수입과 지출 간 불균형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신탁기금 고갈 이후에는 급여 수준이 수입 수준으로 제한

◦ 미시자료 모형 외 다른 모형들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 수행. 

(예)총수요 효과(단기) 포착을 위한 승수 모형(multiplier model) 활용, 

구축효과(crowding out) 설명을 위한 솔로우(Solow) 방식 성장모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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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 3 -  2그룹) 기후변화

❑ 발제 및 토론

<진익 경제분석국장, 국회예산정책처, 한국>

※ 발표자료 참고(41쪽)

◦ OECD가 개발하고 있는 Edison 모형과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하고 

있는 경제분석(예, 기후변화가 국민경제, 재정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 OECD가 개발하고 있는 Edison 모형 개요

－ 기후변화의 재정적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분석 도구로서 

아일랜드 재무부와 영국 OBR(예산책임청)의 관계자가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 표준화된 방법론을 토대로 공통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OECD 회원국에 

제공하는 것이 개발 목적임

－ 엑셀 시트에 주요 입력 정보를 사용자가 입력하면 추정 결과가 출력되는 

방식으로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임

◦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분석에서 Edison 모형을 연계할 수 있는 사례 

－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고 있으며, 전망 시계를 

2050년까지 연장하면 해당 결과를 Edison 모형의 입력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음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분석에서 하향식 접근법을 통해 재정지출의 배출량 

유발 효과를 추정하고 있으며, Edison 모형의 상향식 접근법을 활용하여 

부문별, 산업별 파급경로를 세분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Edison 

모형을 참조하여 재정지출 영향 추정, 재정수입 전망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이 Edison 모형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사례

－ Edison 모형에서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 거시경제 변수들을 

재정지출의 영향을 받는 형태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제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분석기법이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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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 Toth, Council for Budget Responsibility, Slovakia >

◦ OECD가 개발한 Edison 모형을 슬로바키아에 적용한 결과와 

한계점을 중심으로 발표

◦ 아직 기대했던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Edison 

모형의 기여를 높이 평가

－ 복잡한 부분인 기후 변화의 재정 및 경제에 대한 영향에서 의미있는 진전 

－ 재정 부문 전달 채널에 대한 체계적인 프레임워크 구축

－ 기후 정책과 공공 재정 간의 주요 연결 고리 명확화(수입 및 지출 측면)

－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여 담당 부처와 보다 집중된 논의 가능

－ 내부 역량 관리 용이성이 확대되어 해당 주제 분석을 위한 전담 인력 최대 

0.5명 배정 필요, 필요에 따른 유연한 확장 가능

[ EDISON 모형 구성]

자료: Jan Toth

◦ Edison 모형의 한계점과 과제

－ 정책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시나리오 가정 

－ 기상 이변이 외생적 변수로 처리되며, 모든 사건이 기상 이변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가정



30  제17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국외공무출장 결과보고서

－ 국내총생산(GDP)이 SK-PRIMES 모형 결과와 내생적으로 연결되지 않음

－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지만,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계측하지 않음

－ 정책의 효과를 조치가 있었을 때와 조치가 없었을 때를 비교하여 제시하나 

슬로바키아와 같은 국가가 전 세계 온도 변화에 영향을 주기에는 크지 않음. 

또한 동기, 비준수 비용, 무임승차 문제를 모형에 반영하지 않음 

－ Edison에서 사용하는 예산 항목과 슬로바키아 CBR에서 사용하는 예산 

항목 간 차이가 존재하여 이를 고려한 가정이 필요

－ SK-PRIMES의 투입값이 2019년부터 시작되어 갱신의 필요성이 있으며 

과도하게 긍정적인 가정이 반영되어 있음

－ 전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정책에 따른 전환(예: 전기차)이 

불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저투자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감소, ETS 관련 비용,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노출 정도 등에 대한 2차 또는 간접 경제 효과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존재

[ EDISON 모형 한계점 ]

자료: Jan T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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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die Casey, Public Management and Budgeting Division, OECD >

◦ Edison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해 주신 발표자에게 감사를 

표함. Edison 모형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가용 데이터 및 인력의 

한계로 각국의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함. 

다만, 기후 변화는 고령화와 함께 중요한 이슈로 본 모형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가 있음. 본 

모형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한 각국의 협조 및 관심을 요청드림

◦ 각국의 Edison 모형 활용을 통해 기후 변화에 따른 비용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높이고 보다 진전된 대응이 논의되길 기대함

[세션 4] 의회의 예산감시: 최신 동향

❑ 발제 및 토론

<Scherie Nicol, Public Management and Budgeting Division, OECD>

◦ OECD는 최근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회의 예산감시에 관한 설문 

조사(2025년 의회 예산감시 설문조사)를 실시

－ 이번 조사는 OECD의 제3차 의회의 예산 관행 설문조사로, 이전 조사는 

2011년과 2018년에 각각 실시

－ 이번 조사에는 예산 집행, 국민 참여, 의회자체 예산 및 인공지능(AI) 등에 

관한 새로운 문항 포함

－ OECD 38개 회원국 중 36개국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 결과를 담고 있으며, 현재 데이터 정제 중으로 오늘 발표 내용은 

잠정 결과임

◦ OECD가 제시하는 의회 예산심의 모범 관행은 ① 재정책임성, ② 

예산 승인, ③ 위원회 조직, ④ 예산 집행, ⑤ 감사, ⑥ 분석 지원, ⑦ 

시민 참여 및 ⑧ 국회 자체 예산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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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의회의 예산심의 모범 관행]

자료: OECD

◦ 재정책임성(Fiscal responsibility)

－ 대다수 의회는 재정운용계획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단 두 개국만이 

비관여

－ 전체 응답국의 2/3는 의회에서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검토‧토론‧승인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함

－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은 14개국에서 의회에 제출되나, 9개국만이 이를 

토론하고, 2개국만이 승인 권한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검토 및 심의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예산승인(Budget approval)

－ 대다수 의회는 무제한 예산 수정 권한을 보유(21개국), 7개국 의회는 총 

재정수지 한도 내로 수정 권한 제한

－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경우의 대응 방식은 (i)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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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14개국), (ii) 임시지출안 별도 의결(5개국), (iii) 의회 승인 없이 지출 

불가(2개국), (iv) 정부 셧다운(2개국), (v) 정부 예산안 자동 발효(2개국), 

(vi) 기타(10개국)으로 조사

－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OECD 회원국의 다수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의회 

제출(75%), 입법부 승인 의무화(50%), 법적 요건 명시(65%) 등의 제도를 

운영 중

◦ 위원회 조직(Committee organisation)

－ 설문에 대해 응답한 36개국 중 18개국은 양원제, 18개국은 단원제

－ 야당이 주도하는 예산‧재정‧감사 관련 위원회는 여전히 일반적 관행은 아님

－ 대부분의 의회는 예산‧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 심사 수행

－ 의회에서 전문가를 소환하여 증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고 있음

[의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관련 권한]

자료: OECD

◦ 분석 지원(Analytical support)

－ 평균 2개의 예산 지원 서비스들을 수행하고, 국가당 12명의 직원 보유

－ 예산 지원 서비스는 (i) 의회 내부에 자체 예산분석 전담 조직 보유(9개국), 

(ii) 의회 내 일반 조사‧분석 업무 수행 부서에서 예산 관련 지원(22개국), 

(iii) 상임위 등의 소속 직원이 지원(22개국), (iv) 정당별 예산 담당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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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20개국), (v) 독립적 의회예산처 운영(10개국) 등으로 구분

－ 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i) 배경자료 제공(24개국), (ii) 

의원 질의에 대한 맞춤형 비공개 분석(22개국), (iii) 특정 주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21개국), (iv) 짧은 설명자료,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 

제공(18개국), (v) 온라인 탐색툴 제공(7개국) 등의 방식이 활용 중

◦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 실제 운영 사례를 보면, 77%의 의회는 위원회 회의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나, 국민 참여 기회를 일반에 홍보하고 있는 나라는 4개국에 불과. 

또한, 전체 의회의 1/3은 예산 과정에서 국민 참여 미실시

◦ 핵심 시사점

－ 현재 대부분의 의회는 재정운용계획, 예산안 및 예산 변경 등에 대한 강한 

승인 권한을 행사 중이며, 의회는 성과 정보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활용 중

－ 재정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국민 참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

－ 인공지능은 실시간 분석 및 입법과정 지원을 위한 새로운 도구로 주목

◦ OECD 의회 예산심의 지수는, ① 재정책임성 25%, ② 예산 사전 

승인 25%(예산안 승인, 국민참여), ③ 예산집행 감독 25% 

(집행모니터링 및 감사), ④ 우호적인 환경 25%(위원회 구성, 분석적 

지원, 의회 자체 예산의 투명성‧독립성) 등으로 구성

[OECD 의회 예산심의 지수]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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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5] 국방비 지출

❑ 발제 및 토론

< Yves Giroux, Parlimentary Budget Office, Canada >

◦ 캐나다 의회예산처(PBO)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재정 분석 제공, 

위원회 또는 의원들 요청에 응답, 국가 재정 및 캐나다 경제 현황 보고, 

재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자체 보고서 제출 등을 임무로 함

◦ 캐나다 국방 상황

－ 낮은 지출 수준.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1.4%로 NATO의 2%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함.

－ 2010년 F-35 논란 발생. PBO 보고서는 정부 초기 추정치를 상회하는 

비용을 발표하여 투명성과 절차에 대한 우려를 일으켰으며, 해군 함정, 

헬리콥터 및 기타 주요 조달 프로그램이 예산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상황에 

직면함. 또한 국회의원들이 국방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인 감독 역량 문제 존재.  

[ 캐나다 국방비 지출 현황 ]

자료: Yves Giro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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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비 분석 유형(광범위한 잠재적 분석)

－ 주요 조달 프로젝트 보고서(조달 및 수명주기 비용, 위험 및 민감도 분석)

－ 군비 지출 예측

－ 계획된 자본 지출 분석

－ 전력 구조 모형

－ 인력 세대 모형 등

[ 국방비 분석 유형 ]

자료: Yves Giroux

◦ 독립재정기구(IFI)의 국방비 지출 감독 영향

－ 국방 보고서에 대한 언론의 상당한 보도

－ 의회 토론 및 위원회 보고서 인용

－ 결과 논의를 인한 위원회 출석 요청

－ 국방 조달 관련 부처의 투명성 강화 권고 등

◦ 독립재정기구(IFI)의 국방지 지출 감시 과제

－ 국방부 및 산업 파트너의 저항(비용 초과 및 잠재적으로 저렴한 옵션에 대한 강조)

－ 제한적인 데이터(공식적인 정보 요청을 통한 데이터 확보, 국제적인 데이터 확보 어려움)

－ 전문성과 자원의 비대칭성(소규모 IFI와 대규모 부처 인력)

－ 방법론적 복잡성(방법론적 엄격성과 비전문가의 접근성 간 균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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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재정기구(IFI)의 국방지 지출 감시 과제 ]

자료: Yves Giroux

< Kenneth Pugh 의원, The Defence Committee, Chile >

◦ 국방비 지출 분석은 모든 국가의 국회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발표자에 동의함. 이는 국방비의 특징인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기밀성, 비대칭성 등이 요인으로 작용함.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국방비 예산을 결정할지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가 중요하며, 국방비 지출은 보험과 투자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음. 국방비 지출을 무기 구매에 사용할 것인지 

또는 자체 생산을 위한 투자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정치적 합의의 필요성 존재

◦ 칠레는 2019년 이후로 국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적인 합의를 위한 

전략적 역량(Strategic capabilities) 강화 법안을 제정(Law 21-174)하고 

예산을 12년(세 번의 정부 임기) 단위로 결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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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6] 세계적 불확실성의 환경 속 재정 전망 방안

❑ 발제 및 토론

< Jan Toth, Council for Budget Responsibility, Slovakia >

◦ 슬로바키아 경제에 대한 “트럼프” 영향을 분석

◦ 슬로바키아 경제 주요 특징

－ 수출 중심 국가(무역/GDP 비율이 180% 이상)

－ 수출의 62%는 EU, 4.5%는 미국, 4.3%는 영국, 3%는 중국이 차지

－ 자동차 산업이 슬로바키아 수출의 중요한 역할

－ 국방 조달 관련 부처의 투명성 강화 권고 등

◦ 트럼프 충격 진행 상황

－ 관세 인상, 미국 경제 둔화, 미 달러 약화

－ 2025년 4월 미국에 수출되는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 2025년 5월 미국에 수출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 글로벌 불확실성은 투자 감소 및 해외 수요 약화로 전이

－ EU 국가의 국방비 지출 및 예산 증액(재정 부양책) 논의와 공동 행동 촉구

[ 트럼프 충격 진행 상황 ]

자료: Jan T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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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태 분석(Static exercise)

－ 투입-산출 모형 분석(Banerjee & Zeman, 2021)

－ 현재 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미국 수요 충격의 규모는 정량화하기 

어려운 상황. EU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미국 수요가 30%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가정

－ 슬로바키아는 고급 SUV를 미국 시장에 주로 공급하기 때문에 미국시장이 

절대적이지 않음

－ 자동차 부문 부가가치 감소는 약 3.2%, 슬로바키아 GDP 0.3% 감소 전망

◦ 거시 예측 모형 분석(Full macro impact used for forecasting)

－ 슬로바키아 CBR의 거시 전망 모형 활용 

－ 미국 시장 접근성 하락에 따른 중국의 EU 시장 수출 확대는 고려하지 않음

－ 슬로바키아는 고급 SUV를 미국 시장에 주로 공급하기 때문에 미국시장이 

절대적이지 않음

－ 트럼프 효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고용 0.5% 감소, GDP 1.9% 감소, 수출 

3% 감소 전망. 물가는 2025년 0.41%를 낮추고, 2025~2028년 총 

0.89%를 하락시킬 전망

－ 국방비 지출 확대(GDP 대비 3%까지 증가, 2024년 2.2% 수준)가 나타날 

경우 GDP 감소의 30%를 상쇄하고 물가 하락 효과를 제거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충격과 국방비 지출 경제 효과 분석 ]

자료: Jan T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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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mus Coffey, 아일랜드 Fiscal Advisory Council >

◦ 아일랜드 경제에서 미국 수출액은 확대되는 추세이며 의약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는 크며, 음식료품 수출이 확대되고 있음

◦ 다만, 아릴랜드 경제의 경우 트럼프 효과가 발생한 2025년 1분기 다른 

유로 국가에 비해 오히려 GDP 성장률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 트럼프 관세 발표에 따른 아일랜드 경제성장률 변화 ]

자료: Seamus Coffey

◦ 아일랜드의 2025년 3월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395% 

증가하였는데 이는 관세 발효 전 선적을 앞당기는 방식이 작용된 것으로 판단

◦ 모형을 활용한 분석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추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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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회예산정책처 회의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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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저 방문 및 대사 면담

가 개  요

❑ 일시 : 2025년 5월 14일(수) 19:00

❑ 장소 :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저 

Alcántara 74, Las Condes, Santiago, Chile

❑ 참석자 

예산정책처: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박주연 기획예산담당관, 이두영 경제분석관, 윤해숙 주무관

대사관측:　김학재 대사, 황정한 공사참사관 겸 총영사 등

주: 대한민국 대사관저에서 김학재 대사님과(左), 대사님 및 참사관님과 면담(右)

 



48  제17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국외공무출장 결과보고서

나 주요 내용

(1) 칠레 개황

❑ 칠레는 1949년 5월 27일,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을 승인한 

국가이며, 한국과 칠레는 1962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존중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옴

◦ 특히 2003년 체결하여 2004년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 최초의 FTA이자, 칠레와 아시아 국가 간 최초의 FTA

◦ 2022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

❑ 현재 60여개 한국 기업이 칠레에 지사를 설립하여 활동 중이며, 약 

2,500명의 한인 사회는 한인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 중

◦ 한국 문화에 대한 칠레인들의 높은 관심과 최근 우리나라 관광객 

증가에 따라 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

❑ 칠레는 4년 중임의 대통령제 국가로, 의회는 상‧하원 양원제 형태

◦ 현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 대통령은 2022년 3월 11일 취임하였으며, 올 

11월 대선 예정

◦ 의회는 상원의원 50인(임기 8년)과 하원의원 155명(임기 4년)으로 구성

◦ 상‧하원 의장단은 정당 간의 비공식적 협약에 따라 1년 주기로 교체

◦ 상‧하원 선거는 매 4년마다 대선과 함께 실시(상원의원은 4년마다 

1/2실시)

❑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은 1966년 상주 대사관 설치 이후 현 22대 

대사까지 약 6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재외동포와 재외 국민의 

안전과 권익 신장,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원활동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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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담 내용

❑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칠레의 대응

◦ 핵심 수출 품목인 구리와 목재는 이번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연어‧과일 등 칠레의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에 대해 칠레 정‧재계와 언론의 우려가 높은 상황 

－ 지난 4월 중순 칠레 대표단이 보편관세 예외 적용을 목표로 미국 

무역대표부와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진행했으며, 2차 협상은 6월 중에 

산티아고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

◦ 칠레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의존적 무역 구조, 미-중 

무역 갈등에 대응하여 무역 다변화 전략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아시아‧유럽‧중동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

－ 지난 2월에는 기존 칠레-EU FTA를 현대화한 칠레-EU 고급 프레임워크 

협정(AMA)이 발효되었으며, 4월에는 보리치 대통령이 칠레-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

❑ 칠레의 주요 정치 현안 등

◦ 2025년 11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음. 최근 불법 

이민 문제 심화, 범죄율 증가, 치안 악화 등으로 인한 국민 불만 

증대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30% 수준에 불과

－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는 중도우파 연합 칠레 바모스(Chile 

Vamos)에서 대통령을 배출하게될 경우, 강력한 이민 정책 추진과 경제 

회복, 물가안정, 기업투자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칠레의 국회의사당은 수도인 산티아고와 이와 북서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항구도시인 발파라이소 두 곳에 위치. 한국에서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바,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서 의회를 운영하는 해외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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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의 주요 경제 현안

◦ 대외적 불확실성 및 역내 구조적 문제 등에 기반해 IMF‧세계은행 

등은 최근 2025년 칠레의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

－ IMF: 2.2% → 2.0%, 세계은행: 2.2% → 2.1%

◦ 칠레는 광업 수출 중심의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계 수요 둔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

◦ 원자재(구리) 가격 변동, 미국 관세조치 영향, 달러 가치 등락에 따라 

페소화 가치 변동성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지난 3월 미국의 구리 관세 부과 가능성에 따라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선제 매수에 나서며 구리 가격이 급등

     ※ 칠레 경제에서 구리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대체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페소화 가격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반면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달러 가치가 급등하며 환율도 폭등했으나, 

최근 일부 달러 가치가 재하락하며 달러당 950페소 내외에서 변동 중


